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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부르심과 응답.”
	“연중 제 13 주일 (다해).”” 
	2007년  7월1일

	복음 묵상; 
	루카 9,51-62
	1열왕 19,16ㄴ.19-21
	갈라 5,1.13-18

	오늘, 예수님은 가까운 장래가 아니라 당장 이 자리에서의 결단을 요구하며, 지금 당장 그 결단을 실행하라고 촉구하신다. 예수님에게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와 있고 점점 자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느님 나라를 살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에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보다 우선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다.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호하시다.
그 말씀들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본다. 나는 아직도 무엇인가 자꾸 여지를 남겨 두고자 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해야 할 인간적인 일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라는 것이다.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위한 노력을 항상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다. 자꾸 자꾸 미룸으로서 부실한 삶으로 내 삶을 방치해 두지 말라는 것이다.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아멘               

(원주 김 민규신부님 강론중에서)

	수요 기도회
	
	2007년4월11일(수요일)

	진행;    박 어거스틴 
	음악; 신 미카엘라
	참가 가족;  12  명

	복음 묵상;  루가 9,51~62
	
	


나눔
	*
	준비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늘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준비 없이 기다리다가 

깜짝 놀라고 부딪치고…… 그 만날 준비를 좀 하고 산다면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을 만나기가 좋을 것 같다.

	*
	신부님과 단둘이 어디를 갈 일이 있었는데 신부님과 대화 중에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많이 여쭈어보고  많이 채워주셨다. 진정한 성직자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
	너무 바빠서 수요일도 잊고 살았는데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바쁘게 살고 있읍니다. 


예언 말씀
+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항상 너희 곁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슬픔과  

     고통을 나에게 맡기고 기쁘게 생활하라. 
+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의 아버지 너를 빚어 만든 나는 나다. 

     나는 너희 모두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 너희는 모두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내짐은 가볍고 내마음은 온유하고 겸손 하니 너희는 나에게 와서 내 안에 머물러라 

+   상대방에게서 좋은 것을 바라지 말고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어라. 

  +   너희들 힘으론 할 수 없으니 모든 잡념 이기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여라 모두다 이루어     

       질것이다. 

 참석가족;  신 미카엘라,  전 막달래나,  김 빅토리아,  박 어거스틴 ,정 멜라니아, 이 아네스,  

               이 니콜라스,  이 필로메나,  석 레오,  박 소피아, 강 글라라, 박 세실리아 <12명 >
공지사항
1. 8 월달 본당에서 있게 될 북가주 성령대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좋은 대회가 되도록 
2.     묵주의 9 일 기도를 6월 25일 부터 8 월 17일 까지 54일간 바칩니다. 여러분의    중재기도로서 참석하시는 많은분들이 성령의 인도로 변화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기도에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평일 미사에 한번씩은 꼭 바쳐 주십시요.
3. 다음 주일은 연후 이므로 기도회 없읍니다.
4. 7월 11일 기도회 시편 116, 1~8까지 읽고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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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가 9,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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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실 날이 가까와지자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은 길을 떠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 가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를 맞아 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하고 물었으나 예수께서는 돌아 서서 그들을 꾸짖고 나서 일행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예수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선생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여라" 하셨다. 또 한 사람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 갈 자격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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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루까 9,62)

“No one who sets a hand to the plow and looks to what was left behind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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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당신께서 주신 것을 
자주 잊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 세상의 것보다 
당신과 함께 하는 기쁨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소서.











